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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성숙 총리 후보자,
총리실 청년직원·청년인턴들과 소통

□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6월 12일(금)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 식당에서 

국무총리실에서 근무 중인 청년직원 및 청년인턴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

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

 ㅇ 이날 오찬은 한 후보자가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현실과 고민을 직접 

듣고, 향후 청년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마련되었다.

□ 후보자는 식사와 함께 인사를 나누며, “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의 

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며 “그간 정부가 

추진한 청년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,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

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 등을 자유롭게 말해달라”고 전했다.

□ 청년들은 최근 주거비 상승, 취업 어려움 등의 고충을 전달하였고, 후보자는 

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

겠다고 말하였다.

 ㅇ 후보자는 또한 “현재 추진 중인 1,000개 이상의 청년정책 사업들을 

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(‘온통청년’)도 보다 청년

들이 사용하기 쉽고 유용하게 개선한다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

높일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하였다.

 ㅇ 후보자는 “만약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청년들과의 직접 소통을 

자주하며 청년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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